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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반 박

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20.12.2.(수)

 책 임 자
금융위 금융혁신과장

윤 병 원(02-2100-2530)
담 당 자

김 태 훈  서기관

(02-2100-2533)

제 목 : 금융위는 「디지털금융 협의회」에서 위원 분들의 

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에 

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.

        (헤럴드경제 12.2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)

ㅇ 디지털금융 협의회 를 화상회의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

확산에 따른 비대면 회의 필요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

ㅇ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한 것은, 동 시스템의

원활한 운영사례, 국내 디지털금융 육성 등을 논의하는 디지털

금융 협의회 의 취지 등을 감안한 것임

ㅇ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협의회 가 온라인 화상회의로 운영되는 

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불편함에 대해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임

1. 기사내용

ㅇ 헤럴드경제는 12.2일자 엉망된 디지털금융 회의... 금융위는 왜?

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 ➀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시 화상회의 시스템의 문제로 내실있는 

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,

 ➁ 동 화상회의 시스템을 선정한 이유는,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

기업이 대통령이 참석하신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임



- 2 -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
prfsc@korea.kr    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➀ 디지털금융 협의회 를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, 코로나19

확산에 따라 비대면 회의가 불가피함에 따른 조치입니다.

➁ 동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루미 비즈 로 운영한 것은, 동 시스템의 

그간 원활한 운영 사례*, 국내 디지털금융 육성 등을 논의하는 

디지털금융 협의회 의 취지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.

* 중기벤처부 “투자자 온라인 IR”(4.2일) 등에 활용

* 교육부는 동 플랫폼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

➂ 대통령이 참석하신 행사에 해당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는 이유로

동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.

➃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협의회 가 온라인 화상회의로 운영되는 

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불편함에 대해서 운영방식 개선 등을 

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.

* 배석자의 경우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의 참석자의 발언을  

청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